삼위일체 8 
갑바도기아 교부들

갑바도기아 출신이 세 명의 교부들이 니케아 공의회 이후 남겨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실(Basil of the Great, Bishop of Caesarea, c330-379)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Bishop, c330-395)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29-389)

이들은 성경과 철학적 지식을 사용해 아리우스의 잘못을 논박하였다. 이들의 주장의 토대는 ‘동일본질’이었으며, 이들의 주장은 니케아 공의회의 내용을 더욱 굳건히 하였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주장에 영향을 주었다. 

핵심 주장:

1 ‘본질’(ousia, substance)과 ‘실체(재)”(hypostasis, person)를 구별하였다. [바실, 서신236]

2 삼위의 위격이 그들 사이의 시작의 원인의 관계에 의해 구별됨을 분명히 하였다.
3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함. [바실, 서신 149:2]

4 하나의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유비의 모델을 사용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하였다. 
핵심 내용:

1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한 반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삼위의 기원 혹은 시작의 원인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삼위의 구별됨과 일치를 강조했다.

( 바실은 삼위 사이의 이 같은 구별됨에 대해 각각 ‘부성’(성부), ‘아들됨’(성자), 그리고 ‘성화의 능력’(성령)으로 정의했다.

2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각 위의 차이를 주장은 했지만, 그것을 표현할 만족스러운 단어를 찾지 못했다. 하나의 본질이 어떻게 동시에 세 위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 것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었다.

( 니케아 공의회의 가르침은 ‘본질’과 ‘실체’에 대한 구별이 없는데, 바실은 그 차이를 주장했다. 그는 삼위일체와 관련된 가장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술은 “세 위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one substance in three persons)라고 주장했다. 

( 둘 사이의 차이는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 사이의 차이와 같다. 각 사람이 자기나름대로의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하듯이, 신성의 각 위들 역시 자신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성 전체의 일부이며, 동시에 전체와 동일하다.

3 아타나시우스와 동일하게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함으로 종속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하나님은 셋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시며, 그 셋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다.” 
4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세 실체 안에 있는 하나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 세 실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들이시다. 이로써 이들은 아타나시우스가 ‘한 분됨심’에서 시작했다면, 이들은 ‘세 분됨심’에서 시작했다. 

( 니케아 공의회 이전에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세 위의 일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으나, 니케아 이후에는 세 위의 일체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단일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5 문제: 그들이 사용한 ‘세 사람의 유비’로 인해 삼신론으로 오해 받음. 그러나 ‘perichoresis’의 개념으로 삼신론이 아니며 세 위의 한 본질의 공유를 설명하였다.

아타나시우스 신조(The Athanasian Creed)

이 신조는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쓰여진 것은 아니며, 케사리우스의 성 아를레스(St. Caesarius of Arles, c470-542) 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를레스는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의 신학을 정리하여 이 신조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니케아부터(321), 콘스탄티노플(381), 어거스틴, 갑바도기아, 칼케톤(451)에서 받아들여진 삼위일체와 기독론의 핵심 내용들과 용어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신조는 8세기 이후 교회의 공식적인 고벡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종교개혁 시대에도 정통 신앙고백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특별히 내용 가운데 징계와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1-2, 28-29, 42),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각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독론은 칼케톤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아폴리나리우스주의(Apollinarianism)와 네스토리안주의(Nestorianism)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았다.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신적 마음과 영혼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의 불완전함을 주장함. 그리스도의 죄로부터의 완전함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의 두 본성(two natures in one person)이 아닌 두 본성(two persons)을 주장함. ]

The Athanasian Creed

1 Whoever desires to be saved must above all things hold the Catholic faith. 2 Unless a man keeps it in its entirety inviolate, he will assuredly perish eternally. 3 Now this is the Catolic faith, that we worship one God in Trinity and Trinity in unity, 4 without either confusing the persons or diving the substance. 5 For the Father’s person is one, the Son’s another, the Holy Spirit’s another; 6 but the Godhead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s one, their glory is equal, their majesty coeternal.

7 Such as the Father is, such is the Son, such also the Holy Spirit. 8 The Father is increate, the Son increate, the Holy Spirit. 9 the Father is infinite, the Son infinite, the Holy Spirit infinite. 10 The Father is eternal, the Son eternal, the Holy Spirit eternal. 11 Yet there are not three eternals, but one eternal; 12 just as there are not three increates or three infinites, but one increate and one infinite. 13 In the same way the Father is almighty, the Son almighty, the Holy Spirit almighty; 14 yet there are not three almighties, but one almighty.

15 Thus the Father is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God; 16 and yet there are not three Gods, but there is one God. 17 thus the Father is Lord, the Son Lord, the Holy Spirit Lord; 18 and yet there are not three Lords, but there is on Lord. 19 Because just as we are obligated by Christian truth to acknowledge each person separately both God and Lord, 20 so we are forbidden by the Catholic religion to speak of three Gods or Lords.

21 the Father is from none, not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22 The Son is from the Father alone, not made nor created but begotten. 23 The Holy Spirit i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not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but proceeding. 24 So there is one Father, not three Fathers; one Son, not three Sons; one Holy Spirit, not three Holy Spirits.

25 And in this trinity there is nothing before or after, nothing greater or less, 26 but all three persons are coeternal, with each other and coequal. 27 thus in all things, as has been stated above, both Trinity in unity and unity in Trinity must be worshipped. 28 So he who derise to be saved should think thus of the Trinity.

29 it is necessary, however, to eternal salvation that he should also faithfully believe in the Incarn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equally both God and man. 31 He is God from the Father’s substance, begotten before time; and he is man from his mother’s substance, born in time. 32 Perfect God, perfect man composed of rational soul and human flesh, 33 equal to the Father in respect of his divinity, less than the Father in respect of his humanity.

34 Who, although he is God and man, is nevertheless not two but one Christ. 35 He is one, however, not by the transformation of his divinity into flesh, but the taking up of his humanity into God; 36 one certainly not by confusion of substance but by oneness of person. 37 For as rational soul and flesh are single man, so god and man a single Christ.

38 Who suffered for our salvation, descended to hell, rose from the dead, 39 ascended to heaven, sat down at the Father’s right hand, whence he will come to judge living and dead: 40 at with coming all men will rise with their bodies, and render an account of deeds; 41 and those who have behaved well will go to eternal life, those who have behavour badly to eternal fire.

42 This is the Catholic faith. Unless a man believes it faithfully and steadfastly, he will not be able to be saved.

